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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보도내용>

□ 대산의 롯데케미칼-HD현대케미칼간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위 기업

결합심사 및 금융권 금융지원방안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 

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음

<정부 입장>

□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후속지원 절차가 지연되면서 

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. 

□ 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. 

 ㅇ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산 1호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

계획서를 심의 중이며, 정부는 사업재편 승인시 금융·세제·규제완화등을 

포함한 정부지원 패키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.

 ㅇ 금융지원방안은 “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

운영협약” 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채권금융기관 실사중이며, 사업재편 

심의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검토 진행 중입니다. 

 ㅇ 이와 별개로 공정위도 롯데케미칼-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

심사를 공정거래법상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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